
인도네시아, 바이오연료 생산 확대
바이오디젤 90만킬로리터 추가 생산 … 팜유가격 하락 자구책으로

세계 최대의 팜원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국제시장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 바이오연료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일간 자카르타포스트가 1월10일 보도했다.

바유 크리스나무르티 통상차관은 “바이오연료 생산확대가 공급과잉에 따른 국제 팜유가격 하락에 대한 <근

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팜원유 300만톤을 바이오디젤 생산에 사용한다면 국제 팜유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팜유를 이용해 바이오디젤 90만㎘를 더 생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리터당 3000루피아

(약 0.31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바이오연료 생산 확대가 재생 가능한 연료 사용을 촉진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08년 연료가격 상승 후 바이오연료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소비는 저조한 편이며, 2010년

바이오연료 사용량은 22만3000㎘로 정부 목표 173만㎘에 크게 못 미치지 못했다.

바유 차관은 또 바이오연료 생산 확대로 팜원유의 국내소비가 늘면 제2위 팜유 생산국인 말레이지아와의

경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팜유시장에서 양국 사이의 경쟁이 가열되면서 인도네시아는 2012년 팜유정제제품의 수출세를 25%에서

10%로 낮추었고 말레이지아는 팜유제품 수출세를 23%에서 4.5-8.5%로 인하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팜유협회(Gapki)는 2013년 팜유 생산량이 2900만톤으로 2012년 2650만톤(추정치)보다

9.4% 증가하고, 수출도 2012년 1815만톤에서 2000만톤으로 10.2%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

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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